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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4개 광역단체 1위557만표역대최대표차당선

문재인 대통령이 다자 구도로 치러진 19대 대선

에서압도적지지를업고당선을확정지었다

특히 득표율은 4108%로 과반 달성에는 실패했

지만 대구 경남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득표

율 1위에올랐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

시 현재개표마감결과총 3267만2101명이 투표에

참여한가운데기호 1번더불어민주당문재인후보

가 1342만3800표로전체의 4108%를득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785만2849표(24

03%)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699만8342표(21

41%)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220만8771표(676%)

정의당 심상정 후보 201만7458표(617%)로 집계됐

다

군소후보중에는새누리당조원진후보 4만2949

표(031%) 무소속 김민찬 후보 3만3990표(0

10%) 민중연합당김선동후보 2만7229표(008%)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 2만1709표(006%) 한

국국민당 이경희 후보 1만1355표(003%) 늘푸른

한국당 이재오 후보 9140표(002%)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 6040표(001%) 등의 순으로 득표했

다

문대통령은전국 17개광역시도중대구 경남

북을 제외한 14개 시도지역에서 득표율 1위에 올

랐다지난대선에서당선된박근혜후보가광주전

남북에서만 1위 자리를 얻지 못했듯 지역주의의

장벽은여전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4234%)인천(4120%)경기

(4208%)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홍 후보는 20

78%2091%2075%를 기록했다 2위를 한 홍 후

보는 2272%2365%2291% 등을획득한안후보

에게졌다

호남에선 문 대통령이 과반 득표율로 안 후보를

압도했다 문 대통령은 광주(6114%)전남(59

87%)전북(648%)를 기록했지만 안 후보는 광주

(3008%)전남(3068%)전북(2376%)에 그쳤다

전북은 문 대통령의 17개 광역시도 지역별 득표율

이가장높은지역이다 홍 후보는광주에서 155%

를얻는데그쳤다

문 대통령은 대전(4293%)세종(5108%)충북

(3861%)충남(3862%) 등 중원에서도 홍 후보를

압도했다 홍 후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지역에

서 각각 2030%1524%2632%2484%를 기록

하는데 머물렀다 안 후보는 2321%2102%21

78%2351%였다

보수의 안방인 영남에선 홍 후보가 약진했지만

과반득표한곳은없었다 문대통령도선전한데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로 표가분산됐기 때문으로분

석된다

문 대통령은 대구경북경남에서 각각 2176%

2173%3673%를차지했으며 홍후보는 4536%

4862%3724%를기록 보수층안방인이른바TK

지역에서선전했다 안후보는 1497%1492%13

39%를 유승민후보는 1260%875%671%를획

득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연고가 있는 부산과 울산에선

각각 3871% 3814%를 얻어 홍 후보(3198% 27

46%) 안 후보(1682% 1733%)를 여유 있게 따돌

렸다 이 외 문 대통령은 접경지역인 강원에서도

3416%로홍후보(2997%)를이겼고제주역시 45

51%로 1위를차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대선최종득표분석 5자 구도에 과반 달성 실패

광주 6114% 전남5987%

접경강원서도홍준표따돌려

지난 9일치러진제19대대통령선거에서당선된

문재인대통령은광주전남 시군구 모든지역에

서압승했다

광주전남은더불어민주당이지난 20대총선에서

국민의당과한판승부를벌여참패한지역으로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피말리는 진검

승부가예상돼초미의관심을불러왔던곳이다

하지만문대통령은애초예상과달리전략적선

택을 한 광주전남 시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으며안후보를상대로가볍게승리를거머쥐었다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

러진대선에서문대통령의광주전남득표율은각

각 6114%와 5987%로 3008%와 3068%를 차지

한안후보보다 3106%P 2919%P 높았다

문대통령은광주전남 27개시군구모든지역

에서안후보를따돌리고압승을거뒀다 이중득표

율이가장높은지역은 6781%를 차지한순천이었

다 이어 광양(6615%)광주 광산(6427%)여수

(6363%)구례(6311%)나주(6176%)광주 북구

(6106%) 등의순이었다

안 후보는 전 지역에서 문 대통령에게 패했지만

진도강진신안지역에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

다 안 후보는 이 지역에서 4214% 4059% 41

74%를각각기록 4946% 4989% 4998%를차지

한 문 대통령과 격차가 732%P 940%P 824%P

에 불과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국회의

원의석수18석중 16석을차지한것과는매우대조

적인 결과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구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가량 남은 상황에서 야권

심장부에서그간국민의당과경쟁했던민주당은집

권여당으로써일단유리한고지를선점했다고볼수

있기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文 27개 시군구전지역서압승  安 진도강진신안서선전

광주전남시군정당별득표율

이낙연전남지사가문재인정부의초대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전남 지사직은 공석이 될 가

능성이커졌다

이 지사는 10일 총리후보로지명됨에따라국회

인사청문과 인준동의 절차를 따르기 위해 12일 지

사직을사퇴할것으로전해졌다

이 지사가사퇴하더라도따로보궐선거는실시하

지않는다 공직선거법에는지방선출직보궐선거를

매년 4월셋째주수요일에실시하는것으로정해져

이미지난 4월 12일 선거가치러졌고 내년 4월이면

전남지사잔여임기가1년미만이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새지사는내년6월13일본지방선거에

서선출하게된다 이기간중김갑섭행정부지사가

도지사대행을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같은상황에서내년전남지사선거에출마하려

는입지자들의발걸음도빨라질것으로보인다

예상밖전남지사공백으로 인해 향후 정국 변수

에 따라 도지사 입지자들의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지방선거까지 1년가량남은상황에

서 야권 심장부에서 그동안 국민의당과 경쟁했던

민주당 후보가 집권여당 후보로서 일단 유리한 고

지를 선점했다고 볼수 있다 전남도정을펼치는데

집권여당프리미엄이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른다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이 의

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한 전남지역 의원이다 민주

당 내에서는 역시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역임한 김

영록전국회의원도거명된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에서 완패한 국민의당은 당

상황을고민해야하는중대한갈림길에서있어 현

재로썬유력한도지사후보를점치기는쉽지않다

2014년 도지사 선거 때 도전했던 주승용 의원이

출마할가능성이있다 안철수 후보와친분이있는

것으로알려진장만채전남도교육감도출마가능성

이있다

정치권일각에서는정치권외에 참신한인물영

입 가능성도거론되지만 인지도 등을고려하면현

역 국회의원의 벽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다는 해석

도나온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이낙연총리내정 내년전남지사선거입지자발걸음빨라져

미국 백악관은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9 대선에서 승리한 문재인 당선인과

만나 한미 양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말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 브

리핑에서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

이대답했다 <관련기사8면>

그는 이어 한미 정상간 대화를 기다리고 있으

며 관련자료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 곧

문 당선인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가 이뤄

질것임을시사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축전을통해한중관계개선의메시

지를 보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를 하면서

한중양국은중요한이웃나라다고밝혔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후보의대통령당선과관련해되도

록빨리만나서의견을교환하자고제안했다

연합뉴스

美 트럼프 문대통령 대화 기대

시진핑 한중 개선메시지축전


